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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독서 변수에 대하여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을 통해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서집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학습시간이나 학업 열의 등의 학습 관련 요인, 긍정적 정서 요인, 진로 관련 요인, 동아리나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활동 요인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독서집단이 높은 주요 요인은 학업무기력, 공격성 

우울 등의 정서문제, 비행행동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사회적 정서로서의 협동심, 신체 활동과 독서와의 관계를 후속 연구 주제로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youth reading habits through 

exploratory data analysis of various reading variables.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 divided participants into a reading group and a non-reading group 

and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reading habits through a t-test that compared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ading group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non-reading group in learning-related factors such as study time and academic 

engagement, positive emotional factors, career-related factors, and social activity factors such 

as club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On the other hand, the non-reading group scored higher 

in key factors such as academic helplessness, emotional problems like 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experiences of delinquent behavior.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further research topic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interactions with parents, cooperation as a social 

emotion, and physical activity, areas that have not been deeply explor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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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youth, explorative data analysis,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generativ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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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

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

일까? 특히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미래를 살

아가는데 있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미래 사회를 위해 다양한 역량들이 

제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도구적 리터러시 역량과 함께 인공지능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리

터러시 역량을 포함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

능(GAI)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생

성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김혜정, 2023; 이재기, 2024). 비판적 리터러

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학자들

은 독서를 제안하고 있다(김혜정, 2008; 오연

희, 2015; 정희식, 2017). 독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개념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정제

영 외, 2023). 

그러나 한국의 독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독서실태

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의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독서량은 36.0

권으로 성인의 독서량 평균 3.9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2019년 41권에 비해 5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읽기 점수

는 200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

세를 보이다가 2022년 조사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그렇다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청소

년들의 독서율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보상, 몰입 독서 등 독서 동기나 

태도에 대한 연구(이순영, 2006; 정혜승, 2006; 

Cunningham & Stanovich, 1997; Myers, 1992; 

Wigfield & Guthrie, 1995), 사회적 상호작용

(박영민, 2006), 가정환경(김아란 외, 2021; 박

소현, 2020; 하문선, 2017) 등이 주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다양한 미

디어 사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스마트폰 보

유여부와 사용시간, 의존도 등이 독서시간 감

소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태용, 박선

주, 2014; 박소현, 2020; 이재선, 최선철, 2020). 

이렇듯 독서를 하도록 하는 동기요인이나 방

해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독서를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

로 모델링하고 이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다양

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연역적 접근과는 

반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한 탐색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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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접근, 머신러닝 알고리즘 접근 등이 적용

되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

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김영식 외, 2019; 박소영, 정혜원, 2021). 

기존 연역적 접근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

구자가 데이터 수집 전에 이론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설정한 가설을 중

심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변인을 찾고자 했다

면, 탐색적, 귀납적 접근을 적용한 연구는 연

구자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데이터 분석

을 통해 사후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고려

한 변인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행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변

수를 파악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독서여부에 대

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요인 외에도 성장과 

발달 관련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한

국청소년아동패널조사 데이터에 연구자의 가

설을 설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

서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을 만들지 

않고 관련 변인을 모두 사용한 귀납적 연구 방

법 결과와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연역적으로 

도출된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 선

행연구에서 발견된 결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분석함으로써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2. 독서 및 탐색적 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

 

2.1 독서의 효과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교육적 활동(김종윤, 2021)이자 문화적 활동

(박몽구, 2014)이다. 또한 단순한 활동에 지나

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인간의 성장과 발

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독서는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다. 조한

범 외(2000)의 연구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도를 보이는 집단이 독서와 같은 관람 및 감상 

유형에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증열, 이임숙(2004)은 독서 활동이 학

업효능감 향상에 기여하고 이는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독서가 국

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박혜숙(2008)은 그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독서 관련 변인으로 사용한 독서시간, 독서

태도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고 독서습관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안영미, 정익중(2020)의 연구에

서는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결과로 

독서시간과 학업성취에 있어서 학습습관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사교육시간보다 독서시

간이 학습습관을 통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외(2021)는 스마트폰 의존도

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

구에서 독서시간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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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로 독서시간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의

존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13.9% 완화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독서는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두 변인을 매개함으로써 성취

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의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로 학업성취도 

향상 외에 진로성숙도 및 자아개념(박찬흥, 2022),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박성재, 2022), 학

교적응(하여진, 2023) 향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데이터를 이용한 박

찬흥(2022)의 연구에서는 주당 독서시간이 진

로성숙도와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변화를 알아보

기 위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결과, 독

서시간이 상승할수록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재(2022)

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한국교육고용패널 

II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적용하여 독서량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하여진(2023)은 미디어 

사용에 따른 잠재집단을 파악하고 집단별로 학

교적응 수준의 차이와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독서시간은 학업 위주의 미디어 

사용과 학교 적응 사이에 정적인 영향을, 비학

업 위주의 미디어 사용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를 줄이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지애, 최나야(2022)

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독서시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실시

한 결과, 독서시간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통제적 양

육행동이 아동의 독서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집

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

였다. 허무녕, 김춘경(2022)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주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사이의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외현화 문제를 감소시

키고 이 과정에서 독서시간은 간접효과를 지님

을 밝혔다. 즉,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이

기 위해서는 독서시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

는 비판적 사고 능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김혜정(2023)은 생성형 AI가 만드는 텍스트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의도성

과 은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비판적 읽기를 강

조했다. 이재기(2024) 또한 생성형 AI 시대에

서의 인간 독자의 비판적 이성을 강조하고 있

다. 생성형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

식 성장과 윤리적 성숙, 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비판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

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는 사용자가 정보

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

하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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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요인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 

한 분야는 독서동기 연구로 내재적 요인 연구

와 외재적 요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요인 연구로 정혜승(2006)은 독서 태도를 사용

하였고 ‘독서를 대상으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독서 상황에 접근하

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일관되게 산출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독서 태도

는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행동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제안하였다. 실증적 연구로 왕효

성(2014)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지고 있었

고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관

심 및 흥미(50.8%), 인지적 보상(11.8%), 몰입 

독서(10.25%), 정서적 보상(8.3%) 등을 응답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 태도나 독서 흥미보

다는 행위적 관점에서 독서를 바라보고 독서 

행위를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인 독서 동기에 관

심을 갖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순영(2006)

은 독서 동기와 몰입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실제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

였다. 독서 동기가 높고 몰입하는 독서는 독서 

빈도가 높고(Wigfield & Guthrie, 1995) 독서

량도 많았다(Baker & Wigfield, 1999). 또한 

독해와 독서 성취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

(Cunnigham & Stanovich, 1997). 특히, 칙센

트미하이의 몰입이론(Flow Theory)을 근거로 

한 연구들(Myers, 1992; Schallert & Reed, 

1997)에서는 독서 몰입은 독서동기화, 독자로

서의 자기인식, 자기효능감, 독서 태도, 흥미, 

습관 형성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서 동

기 요인 중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고 외재적 동

기보다 독서 행위와 더 강한 연관을 갖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독서선호도와 관련하여, 박혜숙(2008)은 초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선호 집

단과 비선호 집단으로 나누고 독서동기가 두 

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는지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독서동기로 몰입, 호기심, 경쟁, 사회

성, 효능감, 성적순응, 인정, 목표지향 경쟁, 대

인과의 경쟁 및 회피 등 9개 요인을 사용했고 

두 집단을 분류하는데 81.4%의 정확도를 보였

다. 독서동기 요인이 높은 학생일수록 독서 선

호 집단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독서 

선호 여부에 따라 어떠한 접근법이 독서로 이

끄는 지에 대한 이국희 외(2020)의 연구 결과

는 독서 선호도가 낮은 사람들은 독서 수행 방

법을, 높은 사람들은 독서의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20분 이상 독서를 하는 날이 높았다. 따라

서 독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을 사용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다혜, 이

국희(2021)는 실제 독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 선호도와 독서 습관을 구분하여 

연구했다. 연구 결과, 독서 선호도보다는 독서 

습관이 실제 독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독서를 어느 정도 하는가가 실

제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아란 외

(2021)의 연구 또한 실행기능 전환능력이 독서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국희(2022)는 생산적 독서 습관과 독서에 대한 

해석이 독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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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생산적 독서 습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독서한 날수와 독서시간이 많았다. 

독서 수행을 위해서는 생산적 독서 습관이 낮

은 집단을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해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3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요인

앞서 언급한 내재적 동기 요인 이외에 외재

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상 생활

은 한정된 시간이라는 자원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특정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활동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AI는 많은 정보를 즉

시 제공하지만,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오히려 독서 활동 시간을 줄어 들게 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은 독서 습

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충

분한 독서 경험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김태용, 박선주(2014)는 스마트폰 보유 여부와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독서량, 독서 시간, 자기

조절 읽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했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적은 독서량과 

적은 독서시간 낮은 자기조절읽기 역량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의존도와 독서

시간의 관계는 박소현(2020)의 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는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을수

록 독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시간

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들 중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독서시

간은 부(-)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재선, 최선철(2020)은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독

서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

증했고 그 결과, 그릿이 두 변인 간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독서시간을 늘리기 위

해서 다른 활동시간, 특히 스마트폰 사용시간

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릿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독서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독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의 생활시간 사용과 가정환경, 정서행동 문제의 

관련성을 연구한 하문선(2017)의 연구 결과에

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독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독서 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머니의 학력

이 높을 수록 독서 시간이 덜 낮아졌다. 환경 요

인의 다른 하나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적용하

여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영식 

외(2019)의 연구 결과는 가구 소득이 유의미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배경변인, 개인가정 변인, 학교

변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박소현(2020)은 지

역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의미한 변인

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 거주 청소년이 

광역시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독

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독서환경으로 김아란 외(2021)는 부모의 미디

어사용 정도와 자녀 대상 미디어 사용 교육 여

부가 독서시간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부모의 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자녀

의 미디어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서

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미디어 

사용 교육을 제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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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의 독서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2.4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의 귀납적 

성격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은 데이터 과학의 핵심 요소로서, 전통적

인 통계분석과는 상이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구소희 외, 2021). 전통적인 통계분석은 

연역적(deductive) 접근을 통해 사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EDA는 귀납적(inductive) 접근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패턴과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기

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Breiman, 2001).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은 주로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고, 숨겨진 패턴, 이상치, 

변수 간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시각화와 기술 통계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

는다. EDA는 사전 가설 없이 데이터를 탐색하

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통찰을 도출하는데 중점

을 둔다. 이는 귀납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 데

이터에서 일반적인 법칙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기도 한다. 탐

색적 데이터 분석(EDA)의 귀납적 성격은 데이

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데이터에서 발견한 패

턴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인공

지능의 학습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점에

서 EDA의 과정과 유사하다. AI는 사전 수립된 

가설이나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르지 않고, 데

이터 속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데이터에 기반하

여 학습을 진행한다. EDA 역시 데이터를 통해 

통찰을 얻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귀납적 접근은 특히 데이터의 구조나 특성을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 또는 복잡한 패턴이 존

재하는 경우에 더욱 유용하다. 생성형 인공지

능 시대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며, 이는 전

통적인 통계분석의 연역적 접근과 달리 사전 

가설의 제약 없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Yarkoni & Westfall, 2017). 전통적 통계 분

석은 사전에 정의된 가설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 

방식을 따른다. 이에 반해,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탐색하는 EDA와 같

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통찰

을 얻는다. AI는 대규모 데이터에서 복잡한 변

수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

리할 수 있어, 더 큰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처

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나 연구

자가 미리 설정한 가설에 기반하지 않고, 생성

형 인공지능 시대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접

근과 맥락을 같이 하는 EDA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독서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이 데이터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

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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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을 목

적으로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총 2,590명

(남학생 1,450명, 여학생 1,294명)의 학생을 대

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8년 데이터 

수집을 시작으로 매년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동

일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종

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 위

해 대규모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변수들을 삭제하거나 일부변수를 새롭

게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1 코호트 정보 중 

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가구 및 개인 ID, 코호트 

구분, 학교코드, 가중치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로 구분하기 어려운 학교와 거주지를 

응답하는 문항(17개 시/도로 응답하는 문항)도 

시/도별로 응답자수가 차이가 커서 삭제하였다. 

평일 기상 시, 분, 평일 취침 시, 분, 주말 기상 

시, 분, 주말 취침 시, 분 등 수면시간에 관한 시, 

분을 각각 기입하는 문항과 부모님과 함께 보내

는 시간 평일 시, 분, 주말 시, 분을 기입하는 문

항 등 시간을 기입해야 하는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문항의 경우 ‘해당 없음’ 혹은 

‘잘 모르겠음’이 응답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

에 응답한 학생들을 결측치로 재코딩 하였다. 

3.2.1 독립변수

변수 정리의 과정을 거친 결과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중1 코호트에서는 295개

의 독립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는 변수들을 크게 개인발달 영

역과 발달환경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발달 영역은 생활시간, 지적발달, 사회/정서/역

량발달, 신체발달, 비행 영역으로, 발달환경 영

역은 가정, 매체, 학교, 활동/문화 환경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문항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각 문항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범주형 문항은 더미변수로 변환하

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3.2.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주말 독서시간”으

로 1 = ‘전혀 안함’, 2 = ‘30분 미만’, 3 = “30

분 ~ 1시간 미만”, 4 = “1시간 ~ 2시간 미

만”, 5 = “2시간 ~ 3시간 미만”, 6 = “3시간 

~ 4시간 미만”, 7 = “4시간 이상 ~ ”으로 측

정된 변수를 더미 코딩으로 변환하여, ‘전혀 안

함’을 0으로 그 외 변수를 ‘독서 활동 함’ 변수 

1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독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을 수행하

고,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크게 데이

터 전처리, 독립표본 t-검정 수행, 그리고 결과 

분석 및 해석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3.3.1 데이터 전처리 및 데이터 변환(표준화)

수집된 데이터는 결측치, 이상치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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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결측치는 대체하거나 해당 항목을 

제거하며, 이상치는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변환

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기 위해 독서 

여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두 집단(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으로 나누었다. 범주형 변수는 필

요에 따라 이진화(binary coding)하여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3.3.2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1) 기술 통계 분석, 

(2) 독립표본 t-검정 수행, (3) 분석 결과의 통

계적 유의성 평가, (4) 결과 제시 및 해석 등 

네 단계로 수행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단계에

서는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의 기본 통계량(평

균,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독서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을 수행하였다. 이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분석 대상 요인은 개인발달 영역

과 발달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발달 

영역은 생활시간, 지적발달, 사회/정서/역량발

달, 신체발달, 비행 영역으로, 발달환경 영역은 

가정, 매체, 학교, 활동/문화 환경 영역 등을 포

함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표본 t-검정

의 결과로 얻어진 p-값(p-value)을 활용하여 

각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일반

적으로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

하여 실질적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

로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발견된 주요 요인

의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 크기를 요약하였다. 

이는 독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을 식별하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

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

의 평균 비교를 나타내는 표를 활용하였고, 추

가로 필요한 분석이나 연구 방향을 논의에 제

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독서 현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의 응답자

의 평일 독서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

집단 구분 독서시간 학생수 집단 구성원수 % 비고

비독서집단 전혀안함 677  677  26.1

독서집단

30분미만 830

1,913  73.9

30분~1시간미만 611

1시간~2시간미만 314

2시간~3시간미만 86

3시간~4시간미만 36

4시간이상~ 36

합계 2,590 2,590 100.0

<표 1> 평일 독서시간별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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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서활동 ‘전혀 안함’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

는 677명으로 전체 2,590명의 26.1%에 해당하

고, 나머지 ‘독서 활동 함’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는 1,913명으로 73.9%에 해당한다.

4.2 탐색적 T-test 분석 결과

4.2.1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서 t-검증을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만을 선정하였고 227개

의 변수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에서 독서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변수, 즉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 평균 차이

가 가장 큰 변수 상위 10개를 선정했고 그 결

과는 <표 2>와 같다. 평균차가 가장 큰 변수는 

학습시간 중 ‘평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0.581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주

말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0.495로 나타

났으며 나머지 8개 요인은 모두 학업 열의 관

련 변수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상위 10개 요인은 유의미한 변

인이 속한 전체 조사항목 중에서 두 개의 조사

항목인 학습시간과 학업열의만을 포함하고 있

다.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집

단 간 평균차에 따라 나열한 후, 새로운 조사

항목이 나타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10개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

다. 학습시간과 학업열의 이외에도 청소년 활

동의 연간 참여 횟수, 스마트폰의 사용 목적별 

빈도, 여가시간 등이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나

타났다.

4.2.2 개인발달 측면에서 독서집단과 비독서

집단 비교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 평균차이를 보이

는 227개의 변수 중에서 조사항목별로 가장 차

이가 큰 변수를 집단별로 선정하였다. <표 4>

는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표준화 점수

가 높은 변수를 조사항목별로 선정한 결과이고 

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습시간]-평일_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3.364 2539 -.581 .043 -.666 -.496

[학습시간]-주말_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1.279 2539 -.495 .044 -.581 -.409

[학업 열의]-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9.807 2539 -.433 .044 -.519 -.346

[학업 열의]-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9.473 2539 -.419 .044 -.505 -.332

[학업 열의]-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971 2539 -.397 .044 -.484 -.310

[학업 열의]-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 -8.696 2539 -.385 .044 -.472 -.298

[학업 열의]-공부에 자신이 있다 -8.584 2539 -.381 .044 -.467 -.294

[학업 열의]-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8.401 2539 -.373 .044 -.460 -.286

[학업 열의]-공부를 잘한다 -8.216 2539 -.365 .044 -.452 -.278

[학업 열의]-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7.822 2539 -.348 .044 -.435 -.260

<표 2>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상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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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습시간]-평일_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3.364 2539 -.581 .043 -.666 -.496

[학업 열의]-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9.807 2539 -.433 .044 -.519 -.346

[연간 참여 횟수]-자원봉사 활동 -7.477 2539 -.333 .044 -.420 -.245

[사용 목적별 빈도]-정보 검색 -6.775 2539 -.302 .045 -.389 -.215

[여가시간]-평일_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6.445 2539 -.287 .045 -.375 -.200

[아침식사 횟수]-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 -6.436 2539 -.287 .045 -.375 -.200

[의존도]-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6.239 2539 -.278 .045 -.366 -.191

[삶의 만족도]-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6.072 2539 -.271 .045 -.359 -.184

[교사관계]-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

신다
-5.938 2539 -.265 .045 -.353 -.178

[협동심]-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5.730 2539 -.256 .045 -.344 -.168

<표 3>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상위 10개 조사항목 내 최상위 요인)

<표 5>는 비독서집단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은 

변수를 조사항목별로 선정한 결과이다.

생활시간은 수면시간과 질, 부모님 대화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등의 하루일과 변수로 구

성되어 있다. 독서집단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운동 및 신체

활동 시간에서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반해 비독서집단은 주말에 스마

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적발달은 학업성취와 학업태도 측면에서 

측정이 되었다.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성취 만족도를 사

용하였고 학업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학업 열의

와 학업 무기력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업성취

의 경우, 독서집단은 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았고 학업성취 만

족도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태도에 있

어서도 학업 열의를 나타내는 ‘공부할 때 시간

이 잘 간다’는 항목의 점수가 독서집단에 있어

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독서집단에 있어서는 

학업무기력을 나타내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표 1>에서 학업 열의에 대한 여러 문항에

서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 학업태도에 있어

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로 관련하여 장래희망 교육수준과 장래 직

업 결정여부를 측정하는 진로계획과 진로 관련 

대화상대와 빈도를 측정하는 진로관을 조사하

였다.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장래 희망직업 결

정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독서집단이 비독서집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를 하

는 집단이 장래 직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관과 관련해서도 아버지, 

어머니, 학교 선생님과 진로 관련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아버지와 진로 관련 대

화를 하는 빈도가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컸다. 

진로 관련하여 비독서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나는 조사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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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생활시간 하루일과

[부모님 대화시간]-평일_부모님 대화시간 -4.597 2539 -.206 .045 -.294 -.118

[학습시간]-평일_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13.364 2539 -.581 .043 -.666 -.496

[여가시간]-평일_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6.445 2539 -.287 .045 -.375 -.200

지적발달
학업성취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지난 학기 전 과목 성적 
수준

-5.278 2539 -.236 .045 -.324 -.148

[학업성취 만족도]-지난 학기 학교성적 만족 수준 -3.307 2539 -.148 .045 -.236 -.060

학업태도 [학업 열의]-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9.807 2539 -.433 .044 -.519 -.346

진로
진로계획 [장래직업 결정여부]-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 -5.084 2539 -.227 .045 -.315 -.140

진로관 [진로 관련 대화 빈도]-아버지 -3.614 2539 -.162 .045 -.250 -.074

사회/정서
/역량발달

만족도 [삶의 만족도]-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6.072 2539 -.271 .045 -.359 -.184

행복 [행복감]-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3.945 2539 -.177 .045 -.265 -.089

자아인식 [자아존중감]-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5.366 2539 -.240 .045 -.328 -.152

협동심
[협동심]-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
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5.730 2539 -.256 .045 -.344 -.168

창의성 [창의적 성격]-유능한 -5.247 2539 -.235 .045 -.322 -.147

끈기 [그릿(Grit)]-나는 부지런하다 -5.374 2539 -.240 .045 -.328 -.153

신체발달 건강
[운동시간]-지난 일주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 -4.940 2539 -.221 .045 -.309 -.133

[아침식사 횟수]-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를 한 날 -6.436 2539 -.287 .045 -.375 -.200

<표 4>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발달 요인(조사항목별) 

중분류 소분류 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생활시간 하루일과 [여가시간]-주말_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6.391 2539 .285 .045 .198 .373

지적발달 학업태도 [학업 무기력]-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8.701 2539 .386 .044 .299 .472

사회/정서
/역량발달

행복
[행복감]-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

5.350 2539 .239 .045 .152 .327

자아인식
[자아존중감]-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4.957 2539 .222 .045 .134 .310

정서문제

[주의집중]-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9.865 2539 .435 .044 .349 .522

[공격성]-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7.160 2539 .319 .045 .231 .406

[신체증상]-자주 피곤하다 3.655 2539 .164 .045 .076 .252

[사회적 위축]-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
하기 어렵다

3.793 2539 .170 .045 .082 .258

[우울]-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5.598 2539 .250 .045 .163 .338

창의성 [창의적 성격]-불만에 찬 2.447 2539 .110 .045 .022 .198

끈기
[그릿(Grit)]-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
미를 잃은 적이 있다

5.584 2539 .250 .045 .162 .337

비행

비행 I
[현실비행 경험 유무 및 빈도]-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
따) 경험 여부_시키기

3.349 2539 .150 .045 .062 .238

비행 II [사이버비행 경험 유무 및 빈도]-누군가에게 욕이나 험
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4.066 2539 .182 .045 .094 .270

<표 5> 비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발달 요인(조사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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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서, 역량발달은 만족도, 행복, 자아인

식, 정서문제, 협동의식, 창의성, 끈기 등 일곱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와 관련하여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행복감에 대한 문항에 대

해서도 독서집단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에 비해 비독서집단은 ‘전반적으로 아

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독서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

로 자신의 삶을 불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아인식에 있어서도 독서집단은 ‘나는 남들만

큼의 일은 할 수 있다’는 자아존중감 문항 점수

가 비독서집단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독

서집단은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항목에서 높게 났다. 독서

집단은 자신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

니고 있는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쓸모없는 존재

나 실패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

서집단은 협동심과 관련한 문항들, 특히 ‘그룹

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

구들과 공유한다’는 항목의 점수가 비독서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정서문제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문제에 있어서 독서집단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

어에 있어서도 독서집단은 ‘지적인’을 선택한 

반면 비독서집단은 ‘불만에 찬’을 선택했다. 끈

기를 나타내는 그릿에 있어서도 독서집단은 ‘나

는 부지런하다’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은 반면, 

비독서집단은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

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문항에 대한 점수

가 높게 나타났다. 

비행은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경험 유무와 빈도를 측정하였다. 비

행은 비독서집단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보다 두 집

단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신체발달과 관련하여 건강과 신체에 대한 조

사를 실시했고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상태 평가, 

운동시간, 아침식사 횟수를 측정하였다. 독서집

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땀이 날 정도로 운동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응답했고 아침식사의 횟

수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

4.2.3 발달환경 측면에서 독서집단과 비독서

집단 비교

매체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사용여부와 사용 

목적별 빈도,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독서집단은 

스마트폰 사용여부에 있어서 비독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 목적별 빈도에 있

어서 독서집단은 ‘정보 검색’을 주로 한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TV 및 동영상 시청’을 했다. 스

마트폰 의존도에 있어서도 독서집단은 ‘스마트

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문항

에 대한 점수가 높았던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

관화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활동 및 문화환경은 청소년 활동, 동아리 활

동, 팬덤 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청소

년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연간 참여 횟수 및 만

족도를 측정하였는데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

에 비해 자원봉사 활동과 교내 공식 동아리 활

동에서 연간 참여 횟수가 비독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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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소분류 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매체 스마트폰

[사용 여부]-스마트폰 사용 여부 -2.635 2539 -.118 .045 -.206 -.030

[사용 목적별 빈도]-정보 검색 -6.775 2539 -.302 .045 -.389 -.215

[의존도]-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6.239 2539 -.278 .045 -.366 -.191

활동/

문화환경

청소년 

활동
[연간 참여 횟수]-자원봉사 활동 -7.477 2539 -.333 .044 -.420 -.245

동아리 

활동
[연간 참여 횟수]-교내 공식 동아리 -3.929 2539 -.176 .045 -.264 -.088

학교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족 수준 -3.055 2539 -.137 .045 -.225 -.049

친구 [친구관계]-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2.714 2539 -.122 .045 -.210 -.034

교사
[교사관계]-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

각하신다
-5.938 2539 -.265 .045 -.353 -.178

가정 양육태도

[따스함]-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3.494 2539 -.157 .045 -.245 -.069

[자율성 지지]-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2.350 2539 -.106 .045 -.194 -.017

[구조제공]-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4.521 2539 -.202 .045 -.290 -.115

<표 6>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환경 요인(조사항목별) 

중분류 소분류 변수 t 자유도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매체 스마트폰

[사용 목적별 빈도]-TV 및 동영상 시청 4.013 2539 .180 .045 .092 .268

[의존도]-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

관화되었다
7.783 2539 .346 .044 .259 .433

학교 친구 [친구관계]-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4.188 2539 .188 .045 .100 .276

가정 양육태도

[거부]-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2.343 2539 .105 .045 .017 .193

[강요]-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

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2.641 2539 .119 .045 .031 .207

[비일관성]-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2.956 2539 .133 .045 .045 .221

<표 7> 비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환경 요인(조사항목별) 

학교 환경은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관계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지난 학기 학교생활 만

족 수준을 묻는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에 있어

서 독서집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은 나를 좋아

하고 잘 따른다’는 문항의 점수가 독서집단에

서 높게 나타난 반면 비독서집단은 ‘친구들과 

의견충돌이 잦다’ 문항의 점수가 높았다. 이는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친구관계가 원

만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관계에 있어서는 

독서집단만이 유의미한 변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정 환경과 관련하여 부모관계,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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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 측면에서 조사되었다.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수를 포함하는 양육태도는 따스함, 

거부,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을 

조사항목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양육태도와 관

련하여 독서집단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

공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거부, 강

요, 비일관성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높게 나

타났다. 

5. 논 의

5.1 생활시간과 독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의 평균차이가 가장 큰 요인은 스

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주중과 주말 

모두 독서집단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비독

서집단 학생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

패널 II 1차년도 조사내용을 랜덤 포레스트 기

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김영식 외, 2019)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독서여부에 영향을 미

쳤고 독서량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조사되었다.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세부적으

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도 인터넷 및 

TV 강의 시간, 방과 후 학교, 학원 및 과외시간

(주말) 변인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독서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하루일과와 관련된 다른 변수로 여가시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독서집단의 경우에는 여

가시간에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과 독서시간

(주말)이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시간,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시간, 친구들

과 노는 시간(주말)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 시간 활용에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 활용의 차이는 행동

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비독서집단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있어서 독

서집단에 비해 많다는 점과 이들의 비행행동이 

독서집단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친구들과 노

는 시간”과 “비행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친구들과 노

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낮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Eccles & Barber, 1999; Larson, 2001; 

Osgood, 1998; Osgood et al., 1996; Vicary et 

al., 1998).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포함

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35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13년 

2%에서 2020년 33.6%로 상승했다는 점은 스마

트폰 등의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

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스마트폰 보

유 여부는 독서시간과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태용, 박선주, 2014) 스마트

폰 사용시간과 독서시간은 부적 상관 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선, 최선철, 2020). 따

라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독

서시간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단순히 사용시간 만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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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독서집단은 스마

트폰을 주로 정보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반면 

비독서집단은 TV나 동영상 시청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목적으로 독서집단은 문서보기, 가

족과의 연락, 음악 감상,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독

서집단은 SNS, 게임, 친구와의 문자메시지 등

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사용 목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5.2 학업과 독서

독서집단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도 비독서집

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서집단은 비독서

집단에 비해 지난 학기 과목 성적에 대한 주관

적 평가와 만족도 점수 모두 높았다.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결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객관

적 결과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초․중․고

등학생의 독서시간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관계

를 연구한 안영미, 정익중(2020)은 독서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만 학습습관의 매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사교

육시간보다 독서시간이 학습습관을 향상하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독서를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향상

을 위한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부산교육종단연

구 데이터를 활용한 남수정(2023)의 연구에서 

독서활동은 학업 효능감을 매개로 학업 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외

(2019)의 연구에서도 독서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는 5.64점인데 반해 독서를 하지 않는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는 4.75점으로 나타났다.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 간의 학업열의에 있

어서의 차이는 16개 문항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독서집단의 학업열의 점

수가 비독서집단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는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독서집단의 학업열의와는 

반대로 비독서 집단은 학업무기력 관련 16개 문

항에서 독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나영, 황

혜영(2020)의 연구에서는 학업 요구-자원 모델

을 통해 독서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나 학업무기

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독서활동이 학

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춘경, 김미화(2005)의 연구에서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

스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독서

는 학업 열의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뿐새(2018)는 자아정체감과 삶의 만족, 학

습활동적응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독서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자아정체감은 삶

의 만족을 매개로 학습활동 적응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독서는 삶의 만족

과 학습확동 적응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독서는 학습활동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5.3 진로와 독서

장래 희망직업 결정 여부와 부모나 선생님과

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에 있어서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진로와 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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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 분

야에서는 진로와 독서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

해서 주로 진로독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로독서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 독서토론, 독서상담,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되고 이는 진로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독서와는 차이가 있다. 임효진, 김정수(2017)

는 경기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육

포부와 독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했고 두 변인간의 관계가 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독서습관과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이말출(2000)의 연구와 교양서적과 진

로성숙도를 연구한 정윤경, 이상은(2005), 독서

향유정도와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박미란, 이지

연(2010)의 연구에서도 독서활동은 진로성숙

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는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뿐만 아니

라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현순, 2008). 

5.4 정서와 독서

5.4.1 삶의 만족도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정

서 요인 중의 하나는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

족도가 높은 집단은 독서의 경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

을 적용한 이진혁, 송인한(2021)은 독서시간이 

포함된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시간은 만족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서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도 상승하

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

서집단이 비독서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4.2 자아존중감

독서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에 비독서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독서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갑임, 2008; 배현정, 2010; 서나라, 2006; 이영

림, 2007; 조현경, 손현동, 2015). 치료의 목적

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

그램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연구들 또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강선숙, 

오의경, 2016; 박주현 외, 2015; 서순영, 2007). 

이들 연구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이나 독서지도

프로그램 혹은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

감 향상을 연구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독서만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독서 후 관련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한 독서 여부와는 

차이가 있다. 구옥란(2005)은 독서치료가 초등

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하기 위해 집단을 세 개로 나누어 진행했다. 독

서 후 지도를 진행한 집단은 독서만 한 집단과 

독서를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향상

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독서만 한 집

단과 독서를 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독서는 자아존중

감 향상과 연관이 있지만 어떠한 독서활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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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4.3 창의적 성격과 독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창의적 성격 

설문조사는 30개의 단어 중에서 본인을 잘 표

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했다. 독서집단이 

선택한 단어는 19개로 ‘지적인’, ‘유능한’, ‘기지

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정직한’, ‘영리한’, 

‘예의바른’, ‘관심이 다양한’, ‘독창적인’, ‘심사숙

고하는’ 등이다. 반면에 비독서집단이 선택한 

단어는 두 단어로 ‘불만에 찬’과 ‘의심이 많은’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단어는 ‘유머감각이 있는’, 

‘개인주의적인’, ‘격식을 차리지 않는’, ‘속물의’, 

‘가식적인’ 등으로 나타났다. 독서집단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 반면에 

비독서집단은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 자신을 표

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김한결(2002)은 예술적 창조성과 비판적 독

서의 과정을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상황

과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

을 찾는 것이 예술적 창조성이자 비판적 독서

라는 점을 강조하며 창조성과 독서를 연결시키

고 있다. 송정숙, 한승록(2007)은 독서활동과 

창의성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창의

성을 자발성, 독자성, 집착성, 호기심으로 구분

하고 설문을 통해 독서활동 수준 상위집단과 하

위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독

서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미아(2006)는 독서

교육이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5.4.4 정서문제, 비행과 관련

비독서집단은 정서와 관련한 문제가 나타났

다. 자주 피곤해하고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는 응답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다

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

다고 응답했다. 독서활동이 문제적 행동이나 정

신건강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었다(Glasgow 

& Rosen, 1978; Hofferth & Sandberg, 2001). 

또한 독서활동이 일탈비행 빈도를 낮춘다는 결

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고정원, 2014; 정제영 

외, 2016). 김수경(2010)은 소년원생들을 대상

으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비행 청소년을 위

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서석진 외(2012) 또한 품행장

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공격

행동과 규칙위반행동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참가

자가 3명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

한 보다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하다. 

5.4.5 그릿과 독서

그릿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목표에 

얼마나 오랫동안 열정을 갖는 흥미의 일관성

(consistency of interest), 목표달성을 위해 행

동을 통제하며 인내하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

복하는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 

역량이다(이재선, 최선철, 2020, 1012). 

이재선, 최선철(2020)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8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

용시간과 독서 시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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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그릿은 독서 시간

에 정적인 영향, 즉 그릿의 수준이 높아지면 독

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독서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릿은 두 변수 사이의 부분 매개효과, 즉 부적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오길주(2019)는 그릿과 독서에 대

한 정의와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두 요

소는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 서로 상

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두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김미숙 외(2015)의 연구는 가정에

서 보유한 책의 수가 많을수록 그릿이 높다는 

점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경험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5.5 부모의 영향력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중

의 하나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으로 나타났다. 독

서집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시

간이 많았고 대화에 있어서 진로관련 대화의 시

간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가정

환경의 영향의 차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통

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집단의 스마트폰 사용 목적 중의 하나로 가

족과의 통화나 가족과의 문자메시지가 비독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비독서집단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과의 소통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

항인 양육태도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극명

하게 드러난다. 독서집단에서는 부모님이 자신

을 사랑하고, 반기고, 특별하게 느끼는 등의 따

스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나를 지

지하고 믿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거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등의 도

움을 제공해 줌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독서집단이 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

타난 요인은 부모님이 자신을 좋아하는지에 대

한 의문이나 강요적인 태도, 약속을 하고 지키

지 않는 등의 비일관성이 부모의 주요한 특징

이라고 응답했다.

김영식 외(2019)의 연구에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 요인으로 가족과의 불화정도

와 아버지의 폭력이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독서 몰

입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정대근, 홍현진(2014)의 연구 또한 부모나 교

사, 친구가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그릿은 독서와 연

관이 있다는 점에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중의 하나로 제시된 부모의 영향력, 특히 경

제적 상황,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독

서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15).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시간이 덜 낮아

지는 것(하문선, 2017)으로 나타났다. 

5.6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은 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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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EDA) 및 생성형 인공지능(GAI) 

접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는 

이론이나 연구자의 가설에 의해 사전 정의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반면에 EDA와 생

성형 AI는 선행연구나 연구자의 가설이 아닌 

대규모의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

견하고,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요인들을 탐색

한다. 연역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변

수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변수의 탐색

은 독서 활동 영향 요인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관점의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6.1 부모 상호작용과 독서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

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요인 중의 하

나는 부모와의 대화시간이다. 두 집단 간 부모

와의 대화시간의 평균차이는 0.206으로 독서집

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되었지만 실제로 부모와의 상호

작용의 하나로 대화하는 시간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t-검정 결과로 독

서집단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

다. 덧붙여, 진로 관련 대화 빈도에 있어서 독서

집단과 비독서집단은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과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에서 

독서집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선생님

과의 대화 빈도의 차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독서활동의 관

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5.6.2 협동심과 독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발달과 관련한 조사 

항목 중의 하나인 협동심은 독서집단과 비독서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협동심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서는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모든 문항에서 독서집단이 비독서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이는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협동심을 더욱 잘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동심과 독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

제이다. 

또한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자아존

중감 요인을 매개변수로 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영희

와 백아롱(2021)은 자아존중감과 협동심의 관

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협동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서집단은 비독서집단에 비해 자

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독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

치고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협동심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인 

협동심과 독서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5.6.3 신체발달과 독서

독서는 정적인 활동이지만 본 연구결과는 동

적인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집단이 비독서집단에 비해 신체활동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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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변인간의 관계는 선

행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

이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유

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운동 및 신체활동은 신

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 

가치와 태도, 자신감, 심리적 안녕과 정신 건강

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다(김신숙, 2001; 

Figler, 1981; Loy & Ingham, 1973). 이러한 

정서함양의 효과는 앞서 언급한 독서의 효과와 

유사하다. 

또한, 뇌의 성장 측면에서도 신체발달과 독서

는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tey(2008)는 

신체 운동을 통해 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기능을 향상시키

는 물질인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수치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신경세포의 새

로운 결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독서 또한 운동

과 유사하게 뇌의 성장을 가져온다. Woolnough 

et al.(2023)은 독서를 하는 동안 전두엽과 측

두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기능이 향

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체발달과 관련된 다른 변수로 아침식사 횟

수의 차이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

이다.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은 다른 요인과의 관

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일례로 학업성취도와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서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으로 양민석, 정동욱(2015)은 아침식사의 영

향을 분석하였고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독서와 아침식사, 아침

식사와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와 독서의 관계

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과 독서와의 연관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후속 연구 제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청소년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과 함께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독서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의 독서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

해지고 있다. 기존의 독서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

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제한된 변인을 사용했

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

로 독서집단과 비독서집단을 구분하고 독립표

본 t-검정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독서집단이 비독서집

단에 비해 높은 요인은 131개, 비독서집단이 높

은 요인은 96개로 나타났다. 생활시간 측면에

서는 독서집단이 학습과 관련된 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비독서집

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스마

트폰 사용 목적에 있어서 독서집단은 주로 정

보검색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반면, 비독

서집단은 TV나 동영상 시청이 주목적으로 나

타났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독서집단이 학업성

취도와 학업 열의에 있어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대로 비독서집단은 학업 무기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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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진로

성숙도와 정서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독서집단이 높은 진로성숙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을 보인 반면, 비독서집단은 정서문

제나 비행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독서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들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로 본 연구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

지 않은 주제도 발견이 되었는데 부모와의 상

호작용, 협동심, 신체발달과 독서의 관계를 보

다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활동 영향 요인

을 찾고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독서 활동 영향 요

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개인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 보

다는 많은 변수를 고려하였지만, 패널 데이터

가 제시하는 데이터가 독서 영향 요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고려하지 못한 요인

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

지능과 유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였

지만, 한 시점만을 연구하였다. 향후 독서 행위

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독서 교

육 및 독서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반 독서 활동이나 플랫폼을 직접 적용한 독

서 활동 효과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검

색을 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가 독서 

활동에 제약 요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서 

활동 증진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

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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